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UAM은 도심 내 단거리 운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교통 체증 해소 및 도심 미래교통 구현에 핵심적인 역

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 하지만, UAM 추락 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기에 그 위험성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

필요가 있다. 본 연구는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(UAM, Urban Air Mobility)가 지상추락 시 물리 화학적 인명피해에 

관하여 분석하였다. 특히 비행기와 상공을 함께 사용하는 공항 근처의 경우 추락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공항 

인근을 예측 지역으로 선정하였다. 대형 UAM은 기체 자체로도 지상충돌 시 위험성이 높지만 내장된 배터리의 

무게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폭발로 인한 2차적인 피해도 고려되어야 한다.  

고에너지의 배터리가 강한 충격으로 지상에 충돌하게 된다면 내장된 배터리가 내부 단락으로 인해 열 폭주와 

함께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. 이로 인한 피해 범위는 지상 충돌 범위보다 증가할 것이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

UAM 지상 충돌 시 사망자 수를 도출하는 수식을 사용하면서 수식의 변수 중 Aexp (무인기 충돌 시 피해영역)에 

배터리 폭발의 영향의 범위를 합산하여 수식에 적용하였다. 배터리 폭발 시 영향 범위를 선정할 때는 폭발력을 

비교할 경우 사용하는 TNT equivalent 수식을 활용하여 배터리 폭발 에너지양을 TNT 에너지양으로 환산하여 계

산하였다. 따라서 이 수식을 통해 배터리 함께 고려한 사망자 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.  

지도에 추정 사망자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지리 정보 플랫폼을 통해 국내의 대형 공항 근처의 인구수, 건물 

층수를 100m x 100m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 100m x 100m 격자 내에 계산된 사망자 수를 대입하

였다. QGIS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값을 입력하여 사망자 수를 직접 지도에 표시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지역

과 안전한 지역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. 공항 인근 지역에 대형 UAM을 운용할 때 위험

지역을 인지하고 피해정도를 예측하여 추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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